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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19 의 감염확대에 대한 교구의 대응에 대해 (제 19 차) 

- 관동지방 1 도 3 현의 「긴급사태선언」에 따라 - 
 

 

또 다시 「긴급사태」가 선언 되었습니다. 코로나 19 의 감염상황은 델타변이의 등장 

으로 새로운 단계로 들어갔으며,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백신접종도 늘어나고 있지만, 

감염확대가 꺾일 추세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음에, 우리는 계속하여 감염예방을 노력 

하여야 겠습니다. 

 

사이타마 교구로서는, 지금까지 「긴급사태」가 선언 되었을 때, 기본적으로 일본 

천주교 주교회의의 「감염증 대응 가이드라인」(2020 년 11 월 1 일자) 에 따라 신중히 

대응하여 왔습니다. (대응제 15 차 참조) 

 

다행이도, 이 판데믹이 시작된 이후, 교회에서도 전문가 분들의 노력으로, 어찌하면 

생명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. 

 

또 다시 「긴급사태선언」하 에서의 미사의 공개에 대하여, 아래와 같이 대응을 변경 

하도록 하겠습니다. 

 

 

 1. 「긴급사태선언」의 대상이 아닌 토치기, 군마, 이바라키현을 포함하여,  

「주일미사」를 선언종료 까지 비공개로 합니다. 

 

 2.  단, 감염상황은 각 성당에 따라 매우 다르므로, 주임신부와 신도가 함께 숙고  

하여「주일미사의 공개」를 계속하기를 희망하는 경우, 주교에게 신청하시면  

허가 하도록 하겠습니다. 

 

 3. 평일 미사는, 지금까지와 같이 충분한 배려를 한 후에 거행하는 것을 용인합니다. 

 

(注) 또한, 장례나 결혼식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하여주십시요. 그 밖에 판단에 

어려움이 있으신 경우에는, 주교에게 상담하여 주십시요. 

 

 


